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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 기업, 석탄가격 폭등 “횡재”
캐나다, 제강용 3배 올라 톤당 305달러 … 1월 AUS 홍수로 공  차질

캐나다 리티시 컬럼비아(B.C.) 탄 기업들이 석탄 가격 폭등으로 횡재수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.

B.C. 탄 기업들이 세계 최 의 탄 기업인 오스트 일리아의 BHP Billiton과 유럽, 일본 구매처간 상 타

결로 제강용 석탄 가격이 하루 아침에 3배로 치솟았기 때문이다.

UBS 투자 리서치는 BHB Billiton과 세계 최 의 철강기업인 아셀로 미탈간 상에서 4월1일부로 제강용 석

탄 가격을 톤당 305달러에 합의했다면서, 1월 오스트 일리아 홍수에 따른 탄  침수로 가뜩이나 달리던 석탄 

공 에 차질이 빚어진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.

이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기 보다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캐나다 탄 기업들은 국제 석탄 시세 상승이 공식화

할 때까지 상황을 의 주시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이미 련기업들의 주가가 토론토증시에서 폭등하고 

있다.

캐나다 탄 기업들은 불과 4년 인 2004년 제강용 석탄 국제 시세가 년 비 20% 오른 톤당 51달러로 책

정되자 크게 환 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.

 철강 1톤을 생산하는 데 석탄이 0.6톤에서 0.7톤이 사용될 만큼 석탄이 차지하는 원가 비 이 크다면서, 

제강용 석탄가격이 사실상 3배로 인상된 이상 국제 철강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.

샐만의 석탄 문가 마이크 래스터는 국과 남아 리카의 생산 억제로 발 용 석탄 가격 역시 크게 오른 

상태라면서 “세계 경제가 한 침체 국면에 어들지 않는 한 석탄가격은 앞으로 꽤 오랜 기간 매우 높은 

시세를 유지할 것”이라고 망했다. < 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 재․재배포 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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